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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일관성이 가장 중요  (11.4.6 중앙일보)

   스펙(spec)이 화려하지 않거나 유별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많다. 하지만 

희망 전공과 연관되는 교내 활동이나 자기계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엮으면 얼마든지 좋은 자기소개서

를 만들 수 있다. 고교 생활을 찬찬히 돌아보며 충분히 고민한 뒤 활동 동기와 과정, 결과와 그것이 자

신에게 미친 영향이 골고루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하는 학과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지도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동기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지 걱정이 많다. 고려대 배성한 입학사정관은 “초·중·고 전 과정 동안 한 학과에 대해 꾸준한 관

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며 “진로에 대해 어떻게 고민해 왔는지, 해당 전공을 공부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뭔지 개연성 있게 풀어내라”고 조언했다. 이때 지원 전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이�가지는�의미에�초점

  자기소개서에 쓸 활동을 고를 때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던 것을 고르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자기

소개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때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시키면 더 좋다. 연세대 장수정 입학사정관

은 “겉으로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보다는 화려해 보이는 대외적 실적

만을 선택해 쓰는 학생들이 있다”며 “그런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상투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초·중학교 생활이나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경험 등은 주된 평가요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기

억하자.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들어 써야 하지만 단순 나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강

조하고 싶은 대표 내용을 중심으로 나머지 사례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이때 여러 사례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뽑아내야 한다. 자신의 활동 내용과 경험을 묘사한 것만

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분량을 할애하자. 글을 쓸 때 마음속으로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

가 있는가‘를 되뇌자.

  글 솜씨가 빼어나지 않다고 걱정하지 말자. ‘뚝배기보다 장맛’이란 말처럼 진실성 있는 내용이 더 중

요하다.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고액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실제로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화려하게 포장하면 오

히려 면접에서 사실 확인차 하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사자성어나 전문

용어, 미사여구의 남발은 읽는 사람에게 멋진 인상보다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언어의 나열로 다가올 뿐

이다. 화려하기만 한 자기소개서의 역효과다.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 갖다 붙여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컨설팅업체를 찾아갈까 고민할 시간에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되돌아보자. 진

심은 통한다. 학생만의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는 자기소개서야말로 입학사정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색

깔 있는 무기다.




